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을 위한 대안 농법 교육의 심리적 효과
: 라오스 농민의 환경 일체감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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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환경인식의 하위개념이자 조작적 정의인 ‘환경일체감(Connectedness 

to Nature)’ 개념을 활용하여, 라오스 비엥캄 지역에서 시행된 커피 농업 기반의

대안 농법 훈련 프로그램이 농민들의 환경 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환경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농업 전환 현장에서의

교육 개입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농법 전환을 위한 정책 설계 및 교육 프로

그램 개발에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라오스 비엥캄 지역에서 대안 농법 훈련(커피 농업 기술 교육)

에 참여한 93명의 농민으로, 이들은 모두 과거부터 전통적인 화전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자료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비정부기구

(Wonders International)의 협조를 받아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은 현지 언어로 번역된 후 역번역(back-translation)을 거쳐 타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설문지는 Jelena Despotović(2021)의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환경 일체감, 

대안 농법 훈련 참여 경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고, 모든 항목

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18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다. 기술통계를 통해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

초 분포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대안 농법 훈련 횟수가 환경 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Connect

환경 일체감: 자연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주요 종속변수. Mayer and 

McPherson Frantz (2004)는 환경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이 자연과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Training 대안 농법 훈련에 참여한 총 횟수

Edu 무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상으로 분류된 학력 수준

Seedling NGO를 통해 지급받은 묘목의 수량

Co_ha 커피 농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면적(ha)

표 1.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Jelena Despotović(2021)을 재구성

4. 분석결과 (1) 기초통계

사업 참여 농민들의 총 분석대상 데이터는 93개로, 기초 통계는 다음과 같다.

  평균 44.5세이며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평균적으로 4.7ha의 농지를 보

유하고 있으며(to_ha), 이 중 약 0.3ha를 커피 재배에 사용하고 있다(co_ha). 전체

농지 비율 중 커피 농지 비율은 평균 11.8% 가량이다(co_ratio). 사업 참여 농민들

은 평균 초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edu). 농민들은 평균 3회 정도

의 농법기술 훈련을 받으나(train), 아예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농민도 있었으며

최대 8번의 훈련을 받은 농민도 존재했다.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사업에서 수령한 묘목은 약 759개였으며(seedling), 평균

2.2개의 장비 종류를 지원받았다(equip). 또한 농민들은 자연과의 일체감을 묻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9점이라고 답했는데(connect), 이는 자연과 본인의 동일시

이전의 단계로 다소 높은 수준의 일체감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라오스 비엥캄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대안 농법 훈련 프로그램

이 환경 일체감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훈련

참여 횟수와 실제 농법 실천 정도가 자연과의 정서적 유대감인 환경 일체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인 교육 수준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농민들이 자연과의 직접적 경험과 긍정적 정서 형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법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설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25년도 Wonders International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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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농법 훈련은 커피나무의 가지치기 및 병충해 예방 등 실습 중심의 기초 영농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주로 농업부 관계자가 진행하며, 시작 전에는 농법 전환의 환경적

의의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이 포함된다. 환경 인식의 전환이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농사 기술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이다.

대안농법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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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비엥캄(Viengkham) 지역은 오랜 기간 수행된 화전농업

(slash-and-burn agriculture)으로 인하여 산림 황폐화, 토양 침식, 생물 다양성 감

소 등 심각한 생태학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계 안정성에도 중대

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정부 및 국제비정부기구

는 화전농업을 줄이기 위한 대안 농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민의 인식과 태도,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핵심 수

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환경 인식

(Environmental Awareness)’이 여겨진다. 따라서 화전농업이 주요 생계 수단인 지

역의 맥락에서는 환경 인식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개

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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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민들이 기존 보유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

일체감이 하락하며(β=-0.11, p=0.028), 교육 참여 횟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일체

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β=0.11, p=0.003). 이는 농업 기술 연수 중

심으로 진행된 커피 농업 교육 과정 중, 농업부 공무원 및 다른 참가자들과 자연

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기후위기 및 환경 보호 필요성에 관한 대화가 사업 참여

농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커피 재배 면적이 증가할수록 환경 일체감 간의 긍정적 관계가 강화되었

는데(β=0.88, p=0.011), 이를 통해 교육뿐 아니라 실제 농법실천이 자연과의 정서

적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단순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주

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법 교육 횟수(β=0.09, 

p=0.02)와 개인의 교육 수준(β=-0.1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커피 재배 면적은 유의하지 않았다. 

화전 → 대안농법 전환 및 훈련 프로그램 참여 →  커피 농업

Me Nature

환경일체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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